
닛신보 - 내년 2월이면 30만 7천추 규모로 축소 

 

닛신보는 일본 면방업계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현재 38만 4천

추 규모의 방적시설을 내년(2003년) 2월까지는 30만 7천추 규모로 줄이게 될 

것이며, 직기는 무북직기(shuttleless loom) 478대, 재래식 북직기 522대 도합 

1,000대 규모에서 무북직기 510대, 북직기 200대 도합 710대 체제로 순차적

으로 줄이게 된다. 가공공장은 금년 8월에는 월간 직물 550만m, 니트 8톤 처

리규모로 조정된다. 

섬유경기는 아직도 불황을 겪고 있으며, 앞을 내다보아도 회복될 징조가 

없어 불황이 오랫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회사 기본 

경영방침을 제시하고 있다. 

① 성역(聖域)이 없는 철저한 코스트·다운을 추진 

② 신기능 상품의 제조·판매로 사업규모를 확대 

③ 신규사업을 육성·확대 

④ 해외거점을 균형있게 활용 등 

섬유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침은 “국내와 해외의 생산설비 및 생산품종과 

규모의 밸런스”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되고, “상품

개발의 거점으로서 해외공장으로 신기술을 발신하는 기지로서의 기능을 일

본내 공장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로 하고, 이 공장을 계속 유지할 만한 힘, 

즉 생산규모가 필요함으로 일본내에 이에 걸맞는 상권(商權)을 확보할 필요

가 있다”고 강조하고 있다.  

일본내 생산규모를 유지하는데는 “액체암모니아 가공을 바탕으로 하여 제

품의 다양화를 전개하고 기능소재를 복합화함으로써 개발된 신상품”이 중심

이 될 것이다. 


